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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무기력의 이중매개효과*

 김  주  은            안  현  의†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전문연구원                 교수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취목표지향

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과 학업무기력이 이중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Mplus 7.0과 SPSS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

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접근목표와 학

업무기력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

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을 거치는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각각이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에 미치

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학업

무기력 변인을 거치지 않는 간접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무기력 변

인이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연구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학업지연행동으로 부적응을 경험할 때 성취

목표지향성과 학업무기력 변인을 고려하여 상담적 개입을 해야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중국인 유학생, 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 성취목표지향성, 학업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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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의 시대가 된 지 오

래이다. 이는 국제 수준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세계화 촉진 및 우수 외국 인력

의 국내 자원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학

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

던 ‘Study Korea Progect(유학생 유치확대 종합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정부의 재정 

지원 평가 등의 대학 평가에서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국제화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되고 있는 배경 때문이다(배상훈 등, 2013).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도 유학생의 안정적 유

치를 위해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

도 하였으며(교육부, 2021), 이에 따라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

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4,803명으로, 2015년 

55,739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

며 계속해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그 중 중국 국적 유학생은 60,521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교육통계서비스, 2022). 

  하지만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의 적응에 대한 

지원 체계나 학사운영 및 복지정책의 뚜렷한 

개선책들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학생의 

양적 확대만 가속화됨에 따라, 유학생들은 대

학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윤희 등, 2022). 무분별

한 입학허가와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체

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유학생들은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적응문

제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이명희, 2014). 구체

적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학습 기술 부족,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

용 어려움 등으로 학업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Hu & Zhang, 2013), 관계적 측면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한국에 유학 왔으나 정작 한국 학생

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최윤희, 

이정은, 2016), 일상과 학업성취에서의 만족도

가 떨어져,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휴학을 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업 중도탈락 경험으로 이

어지기도 하는데(고홍월, 2017), 실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학위과정 

유학생의 학업중도포기율이 3.6%였으나, 2023

년에는 6.9%로 집계되어(대학알리미, 2023), 외

국인 유학생 증가와 함께 학업중도포기자 비

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가 

진정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지에 대

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유학생

들의 안정적인 학업 적응을 위한 보다 체계적

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부적응에 

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

한 적절한 개입 방향을 탐색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과제 미

루기 행동이라고 발표된 바 있으며(곽이문 외, 

2018), 이러한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80-95%가 이를 경험하

고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Steel, 2007). 학업지

연행동은 미루는 행동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예상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

를 미루는 행동으로(Steel, 2007), 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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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난,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유발하며(Schraw, Wadkins & 

Olafson, 2007), 외적으로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

해 학업 성적이 낮아지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학업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Scher & Osterman, 2002). 많은 대학생들이 학

업지연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습 환경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유지원 

외, 2013), 대학은 고등학교 때의 다소 타율적

인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율적

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바뀌며 혼란을 

경험하기에 지연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이수

민, 양난미, 2011).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

우 대부분 정해진 입시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

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에 취약한 경향성이 있

고(주남, 2016), 타문화권에서 적응하고 생활하

는 스트레스가 학업부담 위에 더해지기 때문

에 학업지연행동과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을 보일 가능성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

국인 유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로는,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정

적 영향을 확인한 연구(곽이문 외, 2018), 스트

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성

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수행회피

목표의 정적 영향과 수행접근 목표의 유의하

지 않은 영향을 확인한 연구(유춘화, 2017), 수

행회피목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

공포의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

(서윤경, 조경숙 등, 2017) 등이 있었다.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원인은 학업이 평가

와 관련된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연구

된 바 있다(이지연, 조혜숙, 2011). 이때 평가

는 개인의 능력과 가치로 연결되는데 실패에 

대한 공포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노력했음에

도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여겨

지기에, 자기가치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

려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음으로 실패를 회피

한다는 것이다(De castella & Covinton, 2013). 실

패공포는 실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혐오적 신념을 뜻하며(Conroy, 

2001), 뒤따르는 실패의 결과로 자기가치가 감

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포함하는 개념

이기에(추상엽, 2008), 학업평가상황에서 학업

지연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패

공포는 지연행동 전체의 49.4%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Solomon & Rothblum, 

1984), 국내 연구들에서도 실패공포가 학업지

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바 있

다(이선영 외, 2016; 백지은, 이승연, 2016; 진

주은, 김은하, 2016). 

  Conroy(2001)는 실패공포를 측정하는 다차

원적 평가척도(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수치와 당황

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

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유학생들

의 경우 한국 학생들과의 팀 과제를 할 때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지각된 차별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어(하정희, 2008; 최윤희 

외, 2016), 수치와 당황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두려

움도 클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졸업 이

후 취업 등 진로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정혜선, 2012),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여러가

지 시간적 사회적 정서적 비용을 들여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이 훨씬 크게 지각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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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높은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학생의 학업부적응으로 대표되는 

학업지연행동에 개입하기 위해,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과정에 작용하는 변인

을 찾아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

의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기여하는 여러 가능한 매개변인 가운

데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무기력에 주목하고

자 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자가 성취상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나 목표에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에 관련된 통합된 양상(Ames, 1992)

으로, 성취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을 반영하기에

(Pintrich, 2000), 성취목표지향성의 유형이 무엇

인지에 따라 결과적인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

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희정, 

2007). 초기에는 성취목표를 배우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는 ‘숙달목표’와, 능력에 대한 타인

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수

행목표’로 구분하였으나(Ames, 1992),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에는 접근하고, 자

신의 무능력이 드러나야하는 상황은 회피하

는 행동 특성을 적용하여, 성취목표지향성을 

2X2 4요인(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

행회피)으로 나누어 보기 시작하였다(Pintrich, 

2000).

  하지만 이러한 성취목표지향성의 4요인 구

조를 타당화한 국내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요

인들 간의 상호상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4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에 대한 재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는 서양과 동양

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언

급한 바 있다(이주화, 김아영, 2005). 동아시아 

문화권의 경우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

리 집단주의 문화로 집단과 조직 속에서 개인

의 성취를 실현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는 가

치가 중요하기 때문에(박영신, 김의철, 정감순, 

2004), 동아시아권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서구

와 같이 4가지로 분화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다(이주화, 김아영,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한국과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집

단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과 영향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수행목표가 높은 학생

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하여,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 증명에 중점을 두는 ‘수행

접근목표’와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무능

력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에 중점을 둔 

‘수행회피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학업

지연행동과의 관계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숙달접근목표와 수

행접근목표는 학업지연행동과 부적상관을 보

이고, 수행회피목표는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상

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숙달회피목표는 학업지연행동과 부적상관 또

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Howell & Watson, 2007; 

McGregor & Elliot, 2002; Wolters, 2004). 수행접

근목표는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통해 사회적

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

가 높은 관계로 학업지연행동과는 부적인 관

련을 보이지만(이다연, 2018), 수행회피목표는 

자신이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

려워, 수행해야 하는 일이나 과제를 지연하는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인 관련을 보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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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취목표지향성 관련 변인으로 실패공포도 

함께 언급되어왔는데, 성취목표지향성 중 숙

달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는 실

패공포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Mcgregor & Elliot, 2002), 실제 중국인 유

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행회피목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실패공

포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접근목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

혀진 바 있는데(서윤경, 조경숙 등, 2017), 이

는 수행회피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학업지연

행동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확인하는 동시

에, 모형의 경로방향을 바꾸어 실패공포가 성

취목표지향성을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패공포와 성

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심리

적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학업

무기력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

람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패 경험을 반

복적으로 경험하면 점차 무기력해지는데, 이 

과정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라고 

한다(Seligman, 1975; 최현정, 이동귀, 2019 재인

용). 학업무기력은 학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

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으로, 학업에 

가치를 둔 개인이 학업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

와 노력과는 무관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경험

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행동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Seligman, 

1967;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습된 무기력은 기본적으로 반복된 실패경험

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에 비해 비교적 낮은 입학기준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낮은 학업성취

도와 학업부적응을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학

업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습된 무기력은 계속된 실패경험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업 부진, 학업포기, 낮은 자존

감과 우울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여(문은식, 

배정희, 2010), 학업상황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기에, 유학생들의 학업부적응을 이해하는 

데에 학습된 무기력은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통해 스트레스가 학습된 무기력

을 거쳐 지연행동으로 가는 유의미한 경로가 

확인되었고(정구철 & 조민국, 2017),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실패공포를 거쳐 학업무기력에 미

치는 유의한 경로도 보고되었다(양태연 등, 

2018). 또 대학생 전체 집단에 있어서 성별, 

통제소재,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지연을 얼마

나 설명하는지 알아본 연구에서(조성혜, 2017),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성

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학업무기력이 타당

할 수 있어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실패공포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도 증가하며, 성취목표

지향성의 하위목표에 따라 실패공포와 학업지

연행동의 관계가 달라짐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공포와 수행접근목표 및 수행회

피목표 변인들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보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업무기력이 타국에서 학

업을 이어가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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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무기력 관련 

변인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 수

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

지연행동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검증

하고,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이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으

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이들의 심리적 적응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 성취목표지향성(수

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

지연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가? 둘째, 중

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가 성취목표지향성(수

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과 학업무기력을 매

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국내 대학

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

저(Wechat)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제출

한 학생들에게는 커피쿠폰을 보상으로 제공하

였다.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척도는 중국어로 번안하여 사

용하였다. 실패공포,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지

연행동 척도는 기존 연구들(임성문, 2006; 곽

이문 외, 2018; 유춘화, 2017)에서 검증과정을 

거쳐 번안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학업 

무기력 척도는 국내 거주 7년 이상인 중국인 

대학원생에 의해 중국어로 번안하고, 번안된 

문항에 대해 국내거주 4년 이상인 중국인 유

학생 2명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설문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응답은 총 278명에 

해당되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5명의 자료를 사용하

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응

답자는 남성 81명(29.5%), 여성 194명(70.5%)이

고,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3.37이었

다. 유학과정은 학부과정이 194명(70.5%)이었

고, 석사과정이 81명(29.5%)이었다. 전공의 경

우 인문사회계열이 137명(49.8%)으로 가장 많

았고, 자연계열은 7명(2.5%), 이공계열은 36명

(13.1%), 예체능계열은 37명(13.5%), 이외에 기

타전공은 58명(21.1%)이었다. 

측정도구

  실패공포 척도

  실패공포를 측정하기 위해, Conroy, Willow 

그리고 Metzler(2002)이 실패의 혐오적 결과

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PFAI-R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 

척도를 임성문(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

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실패공포 척도는 타

인평가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관심 상실에 

대한 두려움, 무능력 자각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두려움 5개 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타인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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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당황

스럽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타인의 

관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는 나의 가치가 감소한다” 등 5문항으로, 무능

력 자각의 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

고 있을 때, 부족한 내 재능을 탓한다” 등 4문

항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나의 미래는 불

확실한 것 같아진다”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또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나는 나에게 중

요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된다” 등 5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실패공포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평가한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4로 나타

났다. 

  학업지연행동 척도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itken 

(1982)이 개발한 학업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를 허효선(20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업적 착수지연과 학업적 완수지연 척도로 

분류되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적 착수지연은 “과제를 

늦게 시작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나는 중요치 않은 일을 하느라 시간

을 허비해서 결국 과제를 늦게 시작한다.” 등 

11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학업적 완수지연은 

“일을 일찍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더 이상 어

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마무리

가 늦어진다.”, “과제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빨리 마무리 지을 때가 없다.” 등 7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

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적 지연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Elliot과 

McGregor(1999)가 제시한 2 × 2 구조 성취목표 

지향성 이론에 기초해 네 개의 하위요인에 해

당하는 문항을 구성, 타당화한 박병기, 이종욱 

(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숙달

접근 목표지향성과 숙달회피 목표지향성, 수

행접근 목표지향성과 수행회피 목표지향성, 

이렇게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

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

하여 수행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

목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을 살펴

보면, 수행접근목표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

서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뛰

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등 7문항으로, 수행회피목표

는 “틀려서 창피를 당할까봐 수업시간에 스스

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나를 창피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제는 다루고 싶지 않다.” 등 5문항

으로 구성되어진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성취목표지향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는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각각 .88, .85

이고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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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무기력 척도 

  학업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박병기와 노

시언 등(2015)이 개발한 학업무기력 척도를 중

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

된 무기력을 학업 상황과 관련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

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 이렇게 4가지 하위요

인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통제신념 결여는 “아무리 공

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 4문항으로, 학습동기 결여는 “공

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등 4문항

으로, 긍정정서 결여는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등 4문항으로, 능동수행 결여는 “시험기

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등 4문항

으로 이루어진다. 응답은 “확실히 아니다”에서 

“확실히 그렇다”까지 6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

업무기력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4으로 나타

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

술통계, 상관분석, 내적합치도는 SPSS 21.0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정

과 매개경로 유의성 검정은 Mplus 7.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확인한 후 연

구 변인들의 경향성과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를 확인

하였다. 또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해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a를 확인하였고, 

연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실패공포, 수

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

지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을 분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을 따라, 1단계에서는 잠재요인

이 측정변인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보

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잠재요인의 문항에 대해 문항묶음을 실시하였

다. 잠재요인의 문항에 대해 문항묶음을 이용

하는 경우 측정오차의 분산이 작아 문항의 신

뢰도가 증가하고(김수영, 2016), 측정오차 간의 

상관이 줄어들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Bandalos, 2002). 또 측정모형의 간

명성, 모형적합도 등을 고려할 때, 묶음 형성

을 위해 개별문항 개수가 충분하다면 요인 당 

세 개 혹은 네 개의 문항묶음이 가장 적절하

여(이지현 등, 2016), 본 연구에서도 각 변인에 

대해 3-5개의 문항묶음을 형성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고 

모형적합도 및 경로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그

리고 매개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

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모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000개

의 표본을 원자료(N=275)로부터 생성하여 신

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

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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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공포 수행접근 수행회피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동

실패공포 1

수행접근 .34** 1

수행회피 .39** .56** 1

학업무기력 .37** .01 .23** 1

학업지연행동 .38** .22** .24** .35** 1

M 2.88 3.06 3.00 2.48 3.17

SD .07 .08 .89 .92 .98

왜도 -.27 -.03 -.01 .43 -.19

첨도 -.04 -.05 -.06 -.37 -.36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275)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들인 실패공포,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

업지연행동의 특성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

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았으므로 변인들은 모두 정규분포가정을 충

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실패공포는 수행접근

목표(r=.34, p<.01), 수행회피목표(r=.39, p<.01), 

학업무기력(r=.37, p<.01), 학업지연행동(r=.3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접근목표는 수행회피

목표(r=.56, p<.01), 학업지연행동(r=.22,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나 학업무기력

과(r=.01,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회피목표는 학업무기력

(r=.23, p<.01), 학업지연행동(r=.24,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학업무기력은 학업지

연행동(r=.35,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측정변인들

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때, 잠재변인의 측정을 위해 

이지현과 이수영(2016)의 제언에 따라 문항묶

음을 제작하였다. 실패공포, 학업무기력 변인

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산출하

여 각각 5개, 4개의 문항묶음을 형성하였고, 

수행회피목표는 개별문항 5개를 그대로 사용

하고, 수행접근목표와 학업지연행동의 경우, 

이를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크기를 고려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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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I TLI SRMR
RMSEA

(90%신뢰구간)

측정모형 385.214 155 .946 .934 .057
.073

(.064~.083)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인 알고리즘 방법(Landis et al., 2000)을 사용하

여 각각 3개의 문항묶음을 형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값은 

385.214(=155, p<.001), 증분 적합도 지수인 

CFI는 .946, TLI는 .934,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3(90%신뢰구간에서 .064~.083) 그

리고 잔차에 기초한 SRMR은 .057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CFI가 .90이상이면 적절한 적

합도로 간주할 수 있고, TLI은 .90이상이면 좋

은 적합도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SRMR이 .08

이하이면 수용할만한 적합도로 간주한다. 또

한 RMSEA가 .05이하일 때는 좋은 적합도, .05

에서 .08 사이일 때는 적절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지수는 <표 2>

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요인 부하량이 .001 수준에서 유

의하였는데, 실패공포의 하위요인들은 .73-.92

의 요인 부하량을, 수행접근목표의 하위요인

들은 .81-.91의 요인 부하량을, 수행회피목표의 

하위요인들은 .60-.83의 요인부하량을, 학업무

기력의 하위요인들은 .45-.85의 요인부하량

을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의 하위요인들

은 .95-.97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이는 최

소 기준인 .4이상으로 나타나(Wang & Wang, 

2019), 20개의 측정변인으로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하였으

므로, 각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정을 실시하였고 검정 결과, 

CFI는 .946으로, TLI는 .934로, 동시에 SRMR은 

.057으로, RMSEA는 .073으로 측정모형과 같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그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또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는데, 먼저 실패공포가 수행접

근목표(β=.37, p<.001)와 수행회피목표(β=.43, 

p<.001)로 가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공포에서 학업무

기력(β=.37, p<.001)과 학업지연행동(β=.23, 

p<.001)으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하게 나타

났다. 수행접근목표에서 학업무기력(β=-.35, 

p<.001)으로 가는 경로와 수행회피목표이 학업

무기력(β=.32, p<.01)으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지만 수행접근목표는 학업무기력에 부

적인 영향을, 수행회피목표는 학업무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무기력이 학업지연행동(β=.29, p<.001)으로 가

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접

근목표에서 학업지연행동(β=.16, p>.05)으로, 

수행회피목표에서 학업지연행동(β=-.001, p> 

.05)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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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실패공포 → 수행접근목표 .430*** .074 .368

실패공포 → 수행회피목표 .510*** .079 .434

실패공포 → 학업무기력 .220*** .050 .373

실패공포 → 학업지연행동 .305*** .093 .225

수행접근목표 → 학업무기력 -.177*** .049 -.349

수행회피목표 → 학업무기력 .160** .051 .318

학업무기력 → 학업지연행동 .674*** .180 .294

수행접근목표 → 학업지연행동 .187 .097 .161

수행회피목표 → 학업지연행동 -.001 .101 -.001

외생변수 간 공분산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323*** .051 .555

*p<.05, **p<.01, ***p<.001

<표 3>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그림 1. 구조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

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무기력의 매개(간접)

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방법은 부트스

트래핑을 통해 매개(간접)효과의 추정치에 대

한 95% 신뢰구간을 구해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간접)효과가 유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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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95%CI

실패공포 → 학업무기력 → 학업지연행동 .147** .050 .106 .070~.268

실패공포 → 수행접근 → 학업지연행동 .078 .062 .056 -.019~.229

실패공포 → 수행회피 → 학업지연행동 .000 .078 .000 -.155~.154

실패공포 → 수행접근 → 학업무기력 → 학업지연행동 -.053* .023 -.038 -.124~-.021

실패공포 → 수행회피 → 학업무기력 → 학업지연행동 .058* .026 .041 .021~.130

실패공포 → 학업지연행동

전체효과 .561*** .097 .403 .282~ .524

총간접효과 .231*** .071 .166 .073~ .259

*p<.05, **p<.01, ***p<.001

<표 4>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으로 보는 방법으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

지 않을 때는 Sobel의 방법보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검증력이 높을 수 있다(김수영, 2016). 

부트스트래핑으로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효과, 총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실패공포에서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전

체효과(β=.40, p<.001)와 총 간접효과(β=.17,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실패공포가 학업무기력을 거쳐 학업지연

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β=.11, p<.001)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패공

포가 수행접근목표를 거쳐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β=.06, p>.05)와 실패공포가 수

행회피목표를 거쳐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간

접효과(β=.0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패공포가 수행접근

목표와 학업무기력을 거쳐 학업지연행동에 가

는 경로(β=-.04, p<.001)와 실패공포가 수행회

피목표와 학업무기력을 거쳐 학업지연행동에 

가는 경로(β=.04,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패공포,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

무기력,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고,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학업지연

행동과의 관계를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가 학업무기력을 거쳐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 수행접근

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

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행접근목표

와 학업무기력 변인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패공포

가 학업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

(임성문, 2007)와 일치되는 것이며, 또 실패공

포가 수행접근목표 및 수행회피목표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서윤경, 조경숙, 유춘화, 2017)

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수행회피목표는 계

속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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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성취지향성이기 때문에 계속된 실패경험으로 

인한 무기력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행접근목표와 학업무기력

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는데, 이는 수행접근목표는 좋은 성적을 

얻고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

발하는 성취지향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

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문

제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업무기

력과는 상관이 없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학업지

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

피목표,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하는 다중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였고, 매개효과를 살

펴본 결과 실패공포가 수행접근목표 및 수행

회피목표를 거쳐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

를 제외한 모든 간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패공포

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들(추상엽, 

2008; 진주은 외, 2016; 백지은 외, 2016; 이선

영 외, 2016)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성취목표

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학업무기력을 거쳐 영향을 주었기에, 성

취목표지향성이 직접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Howell & Watson, 2007; 

McGregor & Elliot, 2002; Wolters, 2004)과는 다

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실패공포가 학

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학업무기

력 변인을 거치지 않는 간접 경로는 모두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무기력 변인

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인 유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

행회피목표)이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실

패공포는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모두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수행접근목표는 학

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에 부적 영향을, 수

행회피목표는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가 학업무기력

과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

은 성적과 이를 통한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성취목표(수행접근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더라도 

학업성취에 대해 적극적인 목표지향성을 지니

고 있어,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을 경험

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취목표(수행회피목표)를 

가진 학생이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학업성취에 대해 수동적이며 회피적인 목

표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학업무기력과 학업

지연행동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지연행동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을 때, 유학생들이 어떠한 의도

와 목표를 가지고 유학생활과 학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업

을 하려는 유학생들이 있다면, 이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수동적으로 회피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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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려는 태도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무기력의 중요성

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그동안 중국인 유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학업 무기력을 직

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무기력 변인을 처음으

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최근 들어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업 참여, 과

제나 시험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국

내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처음부터 학

업 의지가 아예 없다는 식의 부정적 인상이 

강하다. 이에 대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처음부

터 학업에 대한 의지나 성취목표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계속된 학업실패

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의욕이 상실되

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유학생 개인의 불성실함, 동기 부

족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인 유학

생의 학업지연행동과 같은 학업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불성실함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제도적 

정책적 문제가 크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 국내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한국 학생들에 비해 낮

은 입학 기준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입학을 허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대학 수

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그 

격차로 인해 유학생들은 계속된 학업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노력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무기

력을 쉽게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학업지연행

동과 심리적 부적응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으

로 이해된다. 

  물론 대학에서는 유학생 적응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학업무기력을 경험

하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입학 때

부터 이들이 각 전공에서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각 전공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적

극적인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입학 기준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 및 심리적응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는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

을 돕기 위해,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이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개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서울과 경기

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지방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중국인 유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는 전국 단위로 대상을 모

집하여 연구한다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들을 포함하여 연구한다면, 유학생 전체 집단

의 국내 대학 적응과 관련하여 보다 타당하고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들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는데, 많은 

수의 문항들을 한국어로 제시할 경우,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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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인 유학생

들의 정확한 응답과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척도를 중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 3명의 검토를 거

쳐 사용하였지만, 이 척도들이 중국인 유학생

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중

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학업무기력과 같은 척도의 경우, 

추후에 실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타당

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패공포가 성취목표지

향성과 학업무기력을 거쳐 학업지연행동에 미

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혔으

나 전체 효과에 비해 매개효과 크기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지연행동이 개인 내

적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대학의 무분별한 

입학허가, 관리 소홀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

적 문제 등 기타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결과로, 후속 연구에서는 유학생

의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와 같이 다

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관련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이나 전공과 같은 변인에 대해 별다른 통제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개인의 한국어 능

력 수준이나 전공 차이에 따라 학업적응의 양

상이 달라질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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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defined as performance 

approach and avoidance goals, and academic helplessness have a dual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on academic delay behaviors. To this end, data was collected from 275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domestic universiti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stablished using 

Mplus 7.0 and SPSS 21.0, and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s was analyzed using bootstrapp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s between all variables excep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pproach goals and academic helplessn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and academic delay behaviors. Third, 

performance approach and avoidance goals both had discriminatory effects on academic helplessness and academic 

delay behaviors and all indirect paths that did not go through the academic helplessness variabl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on academic delay 

behaviors. This result confirms that academic helplessn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and academic delay behaviors. Based on these results, counseling interventions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lethargy whe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 maladjustment due to academic delay behaviors.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academic delay behavio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helplessness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24, Vol. 21, No. 1, 107-125


